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전환 방법론을 정의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한 레거시 시스템의 변화 적용 ,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Kubernetes 시스템 그리고 Kubernetes Node를 가상화하고 다이나믹하게 제공하기 위한 가상화 인프라 기술
이 필요하다

01.OK ! Stangler Pattern 변화를 위한 기술 조건은 ?
02. 업무를 모듈화하는, 서비스의 정체성 얘기 또 해야 하나 ? 이전과 뭐가 다른가 ?
03. 콘테이너? 뭔가 캡슐화하여 하나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 스미스 요원 만들기
04. 인프라 가상화 <- 이거 이제는 default 아닌가 ?

02. 클라우드 인프라

• 
• 
• 
• 



MSA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http://web.joang.com:8083/books/01-why

그러면 MSA를 하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첫째로 우리는 마이크로한 서비스로 우리의 시스템을 재편해야 하고, 그러한 마이크로한 서비스는 하나의 서버로
구성(Pod)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서비스에 일정한 분량의 인프라 자원을 할당해야 하고 그리고
무수히 만들어지는 서비스를을 유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모노로틱한 개발은 명시적이고 가시적이고 온전한 개발에 용이하다 . 우리가 모노로틱한 개발에서 마이크로서비
스로 전환하고자하는 것은 모노로틱 애플리케이션의 한계 때문이다. 
 어떻게 나눌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누지 말자 이다. 너무도 명시적인 분리가 사실 모노로틱에 존재한다. 

01.OK ! Stangler Pattern 변화
를 위한 기술 조건은 ?

1. 그럼 모노로틱한 서비스를 마이크로한 서비스로 분리할 때 마이
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 ? 

http://web.joang.com:8083/books/01-why


우선은 오랜 세월과 개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코웨이의 법칙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조직과
운영에 최적이라는 사실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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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ㅋㅋ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마이크로서비스를 구축한다 . 우선은 운영성을 고려하고 안전한 마이크로서비스로의
전환을 만든다. 
이제 다소 거북한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시작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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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서비스 저니 Journey to Microservices.pptx

상기한 바와 같이 이제 콘테이너라고 하는 놈들이 많아질 것이다. 더불이 콘테이너 뿐만 아니라 콘테이너에 외부
호출을 연결하여 주는 네트워크까지 복잡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한때 XX면제점에서 Docker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을 때, 내가 비관적으로 보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콘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이 없이 저렇게 많은 node들에 docker run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가 XX카드사의 채널과 기간계를 구축하면서 콘테이너 플랫폼인 OCP의 덕을 톡톡히 보기는 하였다. 이
후로 PaaS 구축의 전도사가 되었다. 

 각각의 Pod들은 서로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고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과 더불어 기획 개발 테스트 운영의 주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진다. 

  네오(키아누리브스)가 잘싸웠지만 스미스 요원은 우리를
경악하게 하였다 네오는 PaaS 였으면 굳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싶다.  동양은 손오공의 머리키락일텐데, 사실 황
당하지만 오래전부터 사실 누구나 그랬으면 싶은게 자기복제 기술이 아닐까 한다. 

2.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하나 둘이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마이크로서비스가 100여개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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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게 준비되었다면 그 작은 콘테이너가 독자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때 그때 작은 자원의 활당과 회수 그리고 확장에 용이한 구조의 리소스 자원 관리는 무엇인가 ? 

당연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다. 클라우드 환경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가 존재하고 ,
기업에서는 가장 적합한 환경의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된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인프라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요청한다. 

마이크로서비스는 역설적이게도 마이크로서비스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 즉 모노로틱한 서비스를 나누어 효율
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마이크로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진화한 모습으로 만들지 말자 어떻게 진화할 지 모
르는데 ... 단 아주 중요한 것은 모노로틱하게 우선 만들더라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호출하는 형태로 나들라는
것이다 그래야 마이크로로 진화하는데 용이하다. 

둘째 마이크로서비스는 결코 마이크로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
이라는 선부른 생각은 버려야한다. 결코 마이크로서비스가 작은 단위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Netflix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Netflix 는 아니니까  

3. 이제 마이크로한 서비스는 비교적 모노로틱한 서비스에 비하여
작게 나누어 지는데 그럼 작은 Linux 서버나 UNIX 서버를 그때 그
때 사야 하는가 ? 

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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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http://web.joang.com:8083/books/msa-showcase

마이크로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 업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 이거 너무 오래되고 자주하는
얘기인데 답없는 얘기던데  마이크로서비스 세상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생각 해 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DDD 방법론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글 : http://web.joang.com:8083/books/ddd/page/ddd

이전에 설명한 이유로의 마이크로서비스 구현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아래 사항이 이전의 다른 방법론과 달라야 한
다. 

모델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모델이 여러 관점에서 수정, 보완되
어야 한다.  마치 마인드맵과 같이
업무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가 같이 설계해야 한다. 같은 팀에 소속된 두 전문가가 동일한 비즈니스 언
어를 구사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모두 기술 언어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의해도 업무 전문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언어인 엑셀과 PPT로 업무를 정의한다. 특히나 문제는 이러한 방법은 이
해는 쉽지만 기술적으로 많은 헛점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Ubiquitous
Language라고 하는데 이거 말장난 같아서 별로 , 사실 엔지니어만 이해하는 언어임 (문제가 많음)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업무 담장도 이해 할 듯 
이제 도메인은 분리되어서 lifecycle을 갖게 되고, 업무적으로도 이제 분리 독립적으로 정의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처럼 전지에 모두 모여서 도시계획과 같은 깨알같은 그림은 이제 한계가 있다. 다 자기 것 알아
서 그리고 인터페이스만 이야기 하자
기존에 마이크로서비스로 설계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기존의 모노로틱한 Application 을 분해하는 측
면에서는 break down(무너트리듯이 세분화)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 즉 한덩어리큼직
한 놈과 작은 알갱이들의 interaction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방법론에 대하여 얘기해 보자 , 방법론을 이야기 해 보자  -- 내가 가장 싫어하는방법론 얘기 , 학교가는 얘
기, 하지만 어떤식으로든지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 담당자와 프론트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와 AA, SA 도두가 이
해를 해야 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02. 업무를 모듈화하는, 서비스
의 정체성 얘기 또 해야 하나 ?
이전과 뭐가 다른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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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란 무엇인가 ? 

근데 왜 콘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  그래 서비스 업무를 나눈 것들을 독립적으로 패키징하여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 

portability 이 개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콘테이너화 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동일한 조건의 기본적인 환경만 주어진다면 하나 이상이 동작할 수 있
는 환경을 말합니다. 
java를 생각해보면 자바의 WORA(Write Once, Run Anywhere)와 비슷한 개념이다. 제임스고슬링이 전자 장
비 회사(썬)를 다닐 때 다양한 장비에 계속해도 비슷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JVM만 각 장비별로 구
축하고 원 소스는 하나로 유지하고자 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사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잘 패키징된 콘테이너는 이제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 이상이 동작하기 때문에 복제, 확장, 중복, 축
소 등 매우 탄력적인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콘테이너의 구조는 어떠한가 ? 

03. 콘테이너? 뭔가 캡슐화하여
하나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 스미스 요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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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OS를 포함한 was 환경이 작은 파일 하나로 줄어들어 패키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콘테이너의 코어 수와 메모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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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컴퓨터에 동작하는 콘테이너들 

개인 Bookstack  : http://web.joang.com:8084/shelves
Showcase용 Bookstack : http://web.joang.com:8083
메타 시스템 :  http://web.joang.com:8000/meta/login.do  + 배치 2개 (메타 백업, Youtube
Download 배치)
DB 관리툴 (Adminer) http://192.168.0.200:8082
Postgresql (2EA) 
Mysql (2EA)
GitLab : http://192.168.0.200:8085/users/sign_in
Jenkins : http://192.168.0.200:30001
redmine : http://192.168.0.200:30002
showcase application 5 services X 2 replicaset : http://192.168.0.200:8024
Kubernetes Dashboard : https://192.168.0.200:31055/#/login

하나의 PC에 위 서비스가 모두 돌고 있다는 ㅎㅎ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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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프라(Virtual Infrastructure)는 기업 IT 환경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구성 요소의 집합

가상 인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물리적 자원과 동일한 IT 능력을 제공하며, IT 팀이 기업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빠르게 가상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리적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를 분리함으로써 가상 인프라는 조직이 더 큰 IT 자원 활용도, 유연성, 확장 가능성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합니다.

인프라의 가상화는 기업 내부의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AWS, Azure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 가상 인프라에서는 물리적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가 소프트웨어
레이어(운영 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포함)에서 추상화되어 분리됩니다. 이 분리로 인해 IT 자원을 관리할 때 더 큰
유연성과 민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 할당: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면 IT 팀이 가상 자원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 머
신(VM) 또는 컨테이너를 물리적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프로비저닝, 수정 또는 제거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첩성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원 활용: 가상화는 여러 개의 가상 인스턴스가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으므로 자원 활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으로 하드웨어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여 비용 절감을 이끌어냅니다.

확장성: 가상 인프라는 수요에 따라 쉽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또는 네
트워킹 자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가상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자원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가상 인프라는 중요한 비용 절
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이 방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투자를 할 예산이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가상화 기술에는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M은 물리적 호스트
간에 이동할 수 있으며 스냅샷을 촬영하여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격리: 가상화는 가상 인스턴스 간의 더 나은 격리를 허용합니다. 보안 정책과 액세스 제어를 가상화 레이
어에 적용하여 전체적인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개발: 가상 인프라는 테스트 및 개발 환경에 매우 유용합니다. 개발자는 프로덕션 환경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고립된 가상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및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04. 인프라 가상화 <- 이거 이제
는 default 아닌가 ?
Infrastructure virtualization

왜 ? Virtual infrastructure



하이브리드 및 클라우드 통합: 가상 인프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직은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일부 리소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제어할 수 있
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상 인프라는 현대 IT 환경의 기본 구성 요소로, 유연성, 자원 최적화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
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모든 크기의 비즈니스의 동적이고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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